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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appearance management,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on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s and behaviors by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s the method of this study, 700 adult women in their 20s-50s were surveyed using a questionnaire method. A total of 658 questionnaries were used for analysis. As for the analysis method, SPSS 21.0 program and AMOS 21.0 program were used to conduct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ositive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mong sub-factors of planned behavior for appearance management,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p < 0.001) and perceive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control (p < 0.05)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However, subjective norms of appearance manage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of appearance management (p > 0.05). The higher the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and the more positive th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r appearance management, the higher the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The appearance management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can affect the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which is an immediate variable befo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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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면서 개인을 평가하는데 외모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요즈음 현대인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분위기가 잘 나타나는 외모관련 신조어로는 ‘페이스펙(Facepec)’을 들 수 있는데 페이스(Face)와 스펙(spec)의 합성어로 외모도 스펙이라는 뜻으로 통용된다. 여러 경험과 스펙을 쌓아도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면 불합격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반대로 스펙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외모가 뛰어나면 합격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취업지원자들 사이에서 지원서 증명사진의 수정 포토샵은 필수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취업을 위한 미용성형도 성행한다(“2019취업시장 신조어 소개”, 2019).

      최근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외모가 채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취업지원자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7.6%가 채용의 당락에 외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취업지원자들 중 55.3% 이상은 본인의 외모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55.5%는 취업을 위해 외모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취업위한 외모관리비용 얼마?”, 2019).

      Fowler-Hermes(2001)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고 수입도 10-15% 더 많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외모를 가꾸는데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수행 태도도 긍정적이므로 수입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한 개인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모는 개인적 만족감이나 자신감, 그리고 사회적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현대인들은 외모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외모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김부영, 2020).

      외모관리는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개인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을 타인에게 알리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며, 외모관리행동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이미지를 만들고 내면화 시키는 행동이다. 즉, 자기의 외모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타인에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 의복,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이지영, 박길순 2012).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을 예측하거나 행동이 일어나기 이전 단계인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보다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다양한 행동이론 중 오랫동안 연구되어져 왔고 높은 설명력으로 유용함을 인정받고 있으며(이지영, 2012) 여러 분야의 행동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론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들 수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이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Ajzen, 1991)으로서 즉, 행동은 행동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행동 의도는 행동에 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최근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외모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피부관리(이지영, 2012), 체중조절(최다진, 2012), 소비행동(남수정, 2010), 성형수술(우형진, 2008) 등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며 다양한 외모관리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 요즈음 외모관리 의도와 외모관리행동인 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을 예측함에 있어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jzen(1985)에 의해 개발된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여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변인인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외모관리 의도가 외모관리행동(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폭넓은 외모관련 산업의 기획과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차별적이고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모관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국립국어연구원, 2000)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각적인 모습이다. 즉, 외모는 얼굴, 의복,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신체적 특성, 액세서리, 건강 상태, 피부상태 등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통해 생각, 성격, 느낌, 이미지, 취향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모습까지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외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소속 단체 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친분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맺어야 하는 사람인지, 사랑할 사람인지를 결정하는데 단서로 사용될 수 있다. 더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의 외모는 그에 대한 인상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신이 타고난 모습에 의복이나 헤어, 메이크업을 통해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문신이나 성형수술을 통해 신체 자체를 변형시켜 자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모습으로 외모를 관리할 수 있다.

        외모관리는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개인 각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자신의 역할을 연기해 나가는 과정이다. 즉, 외모관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을 타인에게 알리고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임애득, 2020). 인간은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미의 기준에 따라 지각하며, 자신의 외모와 신체적 결점에 대한 정신적 콤플렉스에서 탈피하기 위해 외모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며 외모관리행동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김인옥, 2019).

        외모관리행동이란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자신이 보이고 싶은 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의복, 액세서리, 소품, 화장품 등과 같은 정체성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배소현, 2020).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외모관리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외모를 관리하려는 개인의 의지는 의복이나 화장품, 헤어스타일 등에 대한 관심과 미용제품 구입의 증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의 외모관리 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다(임수지, 2020). 이와 같이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면서 구체적인 외모관리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은 변화되면서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되고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계획된 행동이론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태도에 관심을 가져온 많은 학자들이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여러 모델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의지적 통제 하에 있는 경우에는 태도-행동 간의 관계 분석이 유효하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는 단순히 의도만을 가지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Ajzen, 1985).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Ajzen(1985)은 행동 의도를 결정하는 변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외에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제안하였다.

        Ajzen(1985, 1988, 1991)에 의하면 행동은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 의도에 의해 결정되고, 행동 의도는 행동에 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하면 어떠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의도는 행위자의 의지와 동기의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해 가장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작용되고 행동 의도는 하고자 하는 행동을 이행하기 위해 행위자를 반영하는 일종의 동기요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 AB)는 행동수행 결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기대 신념으로 결과에 대한 성과기대는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며 행동 수행의 결과는 주로 긍정적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높다. 외모관리행동 분석에 있어서 태도는 외모관리 행동자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좋고 싫음과 같이 방향성이 존재하며, 방향성 이외에 태도의 강약으로 인해 행동할 가능성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김명자, 2007). 허태균 외(2004)은 태도는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요인이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박종희(2007)와 임윤정(2008)은 태도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행동 직전에 나타나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SN)은 인간의 행동에 관하여 규범적 신념 즉, 준거집단이 행동을 지지할 것인지 비난할 것인지에 대한 정도와 신념에 순응하려는 개인의 동기로 이루어진다. 주관적 규범은 내용적으로 사회 규범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준거집단이 호의적 태도를 가지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조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가지면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Ajzen, 1991). 주관적 규범이 생성되는 것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준거 집단이 되는 사람이 어떤 것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행위자는 준거집단이 일정한 행동을 할 때 사회적인 압력이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규범 신념이다(박현정, 박종민, 2011). 다른 하나는 자신의 준거집단이 바라는 의도를 따르는 동기로서 순응 동기라 할 수 있다. 행위자는 가까운 부모, 친구, 형제, 직장동료가 행위자가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것에 대해 준거집단(가까운 부모, 친구, 형제, 직장동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며 행위자의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은 커진다(김명소, 한영석, 2001; Ajzen & Fishbein, 1975).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 PBC)는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행동 통제 하에 있다고 여겨지는 정도이며, 인간이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행동이 얼마나 쉬운가 혹은 어려운가에 관하여 개인이 인지하는 믿음의 정도이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을 수행하는 결정에 직접적인 요인인 통제신념과 통제신념에 관한 인지력에 따라 자각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Ajzen & Driver, 1992; Bandura et al., 1977; Bandura et al., 1980; Bandura, 1982). Ajzen(1991)은 장애물이나 방해요인이 없으면서 시간, 돈, 기술 등의 자원이나 기회가 많다고 지각할 때 행동 의도가 높다고 하였다. 즉, 행동에서 기회, 자원, 기술이 필요하다고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한덕웅, 한인순, 2001).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신념이며 환경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목표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 자신감, 효능감 등과 관련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계획된 행동이론은 세 가지 변인이 행동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 변인들 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이러한 계획된 행동이론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체계적인 구조를 통해 규명했다는 것과 간결하고 분명한 특성으로 평가받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타당도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들이 운동행동(이미라, 2000), 흡연행동(정연숙, 2006), 관광행동(한필규, 임근욱, 2020), 소비행동(이기현, 2013), 여가행동(박진경, 2010) 등 개개인의 행동 의도 및 행동예측을 넘어 사회적인 관심 및 현상에 대한 주제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모형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외모와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 이전에 일어나고 있는 외모관리 의도와 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외모 관련 연구
        이몽비(2016)는 방한 경험이 없는 20-30대 젊은 중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규범 및 미용성형태도가 미용성형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한국드라마 및 미용성형 프로그램에 몰입된 20-30대 중국 여성들은 미용성형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13)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체중조절 행동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기현(2013)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관리 소비행동과 취업준비 소비행동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외모관리 소비행동과 취업준비 소비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박길순(2012)은 20대부터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피부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모형을 예측한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 요인이 모두 피부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최다진(2012)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모델과 계획적 행동이론, 자아존중감에 따른 체중조절 행위의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통제적 신념이 높으면 체중조절 실천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규범적 신념 요인이 높을수록 체중조절 실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자아 존중감은 체중조절 실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밝혔다.

        김정희(2010)는 20대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비만도와 주관적 비만도에 따른 자가 비만관리 행위의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객관적 비만도와 주관적 비만도 모두에서 규범적 신념이 높을수록 비만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 비만도와 주관적 비만도는 규범적 신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남수정(2010)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메트로섹슈얼 소비행동의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메트로섹슈얼 소비에 대해 계획된 행동이론의 세가지 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메트로섹슈얼 소비행동은 개인의 의지적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적,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변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 의도는 행동을 발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 변인인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외모관리 의도는 단편적인 외모관리행동에서 벗어나서 사회문화적 특성과 현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을 중심으로 한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20∼50대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외모관리 의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의 세 요인들이 연합하여 행동 의도와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연구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설명하는데 체계적이며 유용성이 입증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 변인이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모관리 의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가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외모관리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 외모관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4) 외모관리 의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외모관리 의도에 대한 선행결정요인으로 TPB의 세 독립변인인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외모관리에 대한 주관적 규범, 외모관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와 외모관리 의도를 측정하였으며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형결정요인으로 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TPB 관련 측정도구는 Ajzen(2000)과 이지영(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으며,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6문항, 외모관리에 대한 주관적 규범 6문항, 외모관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6문항, 외모관리 의도 5문항, 헤어행동 8문항, 의복행동 8문항, 메이크업행동 8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도, 부산/대구/울산/경상, 강원에 거주하는 20대∼50대의 성인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20일∼2018년 9월 19일까지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중 미회수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2명을 제외하고 658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선정은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도분석과 신뢰도검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EM)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대 294명(44.7%), 40대 166명(25.2%), 30대 131명(19.9%), 50대 이상 67명(10.2%)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여부는 미혼 346명(52.6%), 기혼 312명(47.4%)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166명(25.2%), 전업주부 122명(18.5%), 사무직·관리직 113명(17.2%), 영업직·판매직·서비스직 78명(11.9%), 전문직 72명(10.9%), 교육직 57명(8.7%), 자영업·사업 25명(3.8%) 순으로 나타났고, 최종학력은 대학 재학·졸업 448명(68.1%), 고졸이하 119명(18.1%), 대학원 재학·졸업 91명(13.8%)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기도·인천195명(29.6%), 대전·세종·충청도153명(23.3%), 부산·대구·울산·경상도 108명(16.4%), 광주·전라도 86명(13.1%), 서울 70명(10.6%), 강원도 46명(7.0%) 순으로 나타났다.

      

      
        2.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 <표 1>와 같다.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²=8554.594(p=.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MO의 표본적합도도 그 값이 0.922로 나타나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충족시키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16, 17번)의 문항이 제거되고,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문항들을 구성하는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여, 요인1(27.547%)은 ‘주관적규범’으로, 요인 2(25.614%)는 ‘태도’로, 요인 3(17.063%)은 ‘지각된 행동통제’로 명명하였다. 이 3개요인의 적재 값이 ±0.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신뢰도도 신뢰할 만한 수준인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주관적
규범
              	태도
              	지각된
지각된
행동통제
            

          
          
            	10. 나의 친구는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848
            	.293
            	.164
          

          
            	09. 나의 가족은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848
            	.240
            	.163
          

          
            	11.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선생님, 친구, 상사, 직장동료)은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동의 할 것이다.
            	.831
            	.272
            	.165
          

          
            	12.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선생님, 친구, 상사, 직장동료)은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823
            	.249
            	.143
          

          
            	08. 나의 친구는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할 것이다.
            	.788
            	.346
            	.126
          

          
            	07. 나의 가족은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동의(찬성)할 것이다.
            	.743
            	.356
            	.140
          

          
            	05.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가치가 있다.
            	.276
            	.837
            	.141
          

          
            	04.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이롭다.(유익하다.)
            	.287
            	.802
            	.204
          

          
            	06. 외모관리행동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90
            	.780
            	.095
          

          
            	03. 외모관리행동에 대하여 나는 호의적이다.
            	.327
            	.752
            	.220
          

          
            	01.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은 나에게 좋다.
            	.267
            	.738
            	.225
          

          
            	02.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받는 것은 마음에 든다.
            	.265
            	.703
            	.243
          

          
            	18.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할 만큼의 돈이 있다.
            	.099
            	.-.032
            	.854
          

          
            	19. 나는 외모관리행동을 할 만큼의 시간이 있다.
            	.157
            	.122
            	.707
          

          
            	13.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079
            	.219
            	.697
          

          
            	15.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받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받을 것이다.
            	.095
            	.292
            	.659
          

          
            	14. 내가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308
            	.349
            	.622
          

          
            	고유값
            	4.683
            	4.354
            	2.901
          

          
            	분산설명(%)
            	27.547
            	25.614
            	17.063
          

          
            	누적설명(%)
            	27.547
            	53.162
            	70.224
          

          
            	신뢰도
            	.940
            	.923
            	.804
          

        

        
          
            KMO=.922 Bartlett 구형성 검정 χ²=8554.594, df=136, p=.000
          

        

        

      

      
        3. 외모관리 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외모관리 의도에 대해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표 2>과 같이 x²= 2380.633(p=.000)으로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MO의 표본적합도 값은 0.870으로 나타났다.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충족시키며 요인분석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어 요인 1(72.675%)은 문항 구성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외모관리 의도’로 명명하였다. 1개의 요인 적재 값이 ±0.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신뢰도도 신뢰할 만한 수준인 0.60 이상이었다.

        
          <표 2> 
				
          

          
            외모관리 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외모관리 의도
            

          
          
            	02. 나는 향후 외모관리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921
          

          
            	03. 나는 향후 외모관리를 할 것이다.
            	.912
          

          
            	05. 나는 향후 외모관리를 다시 할 것이다.
            	.878
          

          
            	01. 나는 향후 외모관리를 할 의향이 있다.
            	.873
          

          
            	04. 나는 외모관리를 타인에게 추천할 것이다.
            	.649
          

          
            	고유값
            	3.634
          

          
            	분산설명(%)
            	72.675
          

          
            	누적설명(%)
            	72.675
          

          
            	신뢰도
            	.888
          

        

        
          
            KMO=.870 Bartlett 구형성 검정 χ²=2380.633, df=10, p=.000
          

        

        

      

      
        4.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타당성 및 신뢰도는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x²=8213.419(p=.000)로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충분하였으며, KMO의 표본적합도 값은 0.942로 나타났다(<표 3>).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변수의 요인분석 가정을 충족시키며 총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문항들을 구성하는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1(21.106%)은 ‘메이크업행동’으로, 요인 2 (20.040%)는 ‘의복행동’으로, 요인 3(18.546%)은 ‘헤어행동’으로 명명하였다. 3개의 요인 적재 값이 ±0.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신뢰도도 신뢰할 만한 수준인 0.60 이상이었다.

        
          <표 3> 
				
          

          
            외모관리 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메이크업
행동
              	의복행동
              	헤어행동
            

          
          
            	12. 나는 눈썹을 정리하거나 그린다.
            	.819
            	.233
            	.046
          

          
            	11. 아이섀도 볼터치 등 다양한 색조메이크업을 즐겨한다.
            	.756
            	.265
            	.101
          

          
            	09. 외출을 할 때엔 메이크업(파운데이션, 립스틱, 눈메이크업)을 하는 편이다.
            	.724
            	.182
            	.133
          

          
            	14. 부분 메이크업(눈썹, 입술)등을 하고 다닌다.
            	.723
            	.209
            	.099
          

          
            	13. 나는 TV, 잡지, 인터넷에서 주의 깊게 본 메이크업법을 응용하거나 따라 한다.
            	.723
            	.188
            	.242
          

          
            	10. 나에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710
            	.323
            	.172
          

          
            	16. 최신유행 패턴이나 색상으로 화장품을 구입한다.
            	.653
            	.181
            	.141
          

          
            	15.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 보습)을 꼭 챙겨 바른다.
            	.632
            	.127
            	.276
          

          
            	21. 옷, 악세사리, 가방, 신발 등 스타일에 맞추어 코디한다.
            	.266
            	.788
            	.102
          

          
            	19.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199
            	.782
            	.152
          

          
            	24.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내가 소유한 옷과 잘 어울리는 것을 산다.
            	.126
            	.779
            	.124
          

          
            	20. 내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로 옷을 입는다.
            	.201
            	.777
            	.105
          

          
            	23. 현재 유행하는 옷에 관심이 많고 가끔 아이쇼핑을 한다.
            	.277
            	.745
            	.186
          

          
            	18. 연예인, TV, 잡지 등에서 본 패션스타일을 따라 한 적이 있다.
            	.255
            	.735
            	.100
          

          
            	22. 몸에 불편하다라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옷을 입는다.
            	.248
            	.665
            	.183
          

          
            	06. 외출 시 메이크업은 못해도 머리는 꼭 만진다.
            	-.019
            	-.032
            	.831
          

          
            	07. 머리 손질을 하기 위해 미용실에 월 1회 정도 방문한다.
            	-.004
            	.108
            	.760
          

          
            	03. 헤어 스타일링제품인 무스, 왁스, 스프레이, 글레이즈 사용한다.
            	.076
            	-.007
            	.734
          

          
            	08. 요즘 유행하는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한 적이 있다.
            	.216
            	.251
            	.711
          

          
            	02. 평상시 헤어드라이어, 매직기(고데기)등을 이용하여 머리를 손질한다.
            	.313
            	.161
            	.656
          

          
            	04. 머리염색이나 퍼머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248
            	.208
            	.656
          

          
            	01. 유행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한다.
            	.208
            	.226
            	.639
          

          
            	05.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두피 및 모발 관리(ex:두피/탈모샴푸, 에센스, 트리트먼트 사용)를 한다.
            	.293
            	.206
            	.567
          

          
            	고유값
            	4.854
            	4.609
            	4.266
          

          
            	분산설명(%)
            	21.106
            	20.040
            	18.546
          

          
            	누적설명(%)
            	21.106
            	41.146
            	59.692
          

          
            	신뢰도
            	.899
            	.901
            	.874
          

        

        
          
            KMO=.942 Bartlett 구형성 검정 χ²=8213.419, df=253, p=.000
          

        

        

      

      
        5.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항목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연구단위의 적합도 지수 중 χ2=1344.257(p=0.000), RMR=0.040, GFI=0.918 AGFI=0.900, NFI=0.936,	CFI=0.975, RMSEA=0.030으로 연구단위 적합도의 척도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척도들이 각 요인들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CR(Construct Reliability: 개념 신뢰도)과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분산추출지수)를 산출한 결과, 각 요인들의 CR은 기준치인 0.70 보다 높았고, AVE도 기준치인 0.50 보다 높게 나타나 사용된 측정 항목들 모두 충분히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측정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비표준화
              	표준화
              	S.E
              	t-value
              	
                CR
              
              	
                AVE
              
            

          
          
            	태도
            	⟶
            	태도01
            	1.000
            	.778
            	
            	
            	.954
            	.774
          

          
            	⟶
            	태도02
            	.977
            	.723
            	.044
            	22.247***
          

          
            	⟶
            	태도03
            	1.012
            	.809
            	.047
            	21.663***
          

          
            	⟶
            	태도04
            	1.041
            	.804
            	.049
            	21.057***
          

          
            	⟶
            	태도05
            	1.063
            	.812
            	.049
            	21.577***
          

          
            	⟶
            	태도06
            	1.041
            	.806
            	.049
            	21.400***
          

          
            	주관적 규범
            	⟶
            	주관적 규범07
            	1.000
            	.792
            	
            	
            	.970
            	.845
          

          
            	⟶
            	주관적 규범08
            	1.008
            	.837
            	.038
            	26.351***
          

          
            	⟶
            	주관적 규범09
            	1.040
            	.857
            	.037
            	28.046***
          

          
            	⟶
            	주관적 규범10
            	1.102
            	.930
            	.045
            	24.343***
          

          
            	⟶
            	주관적 규범11
            	1.043
            	.842
            	.048
            	21.858***
          

          
            	⟶
            	주관적 규범12
            	.973
            	.789
            	.046
            	21.148***
          

          
            	지각된
행동통제
            	⟶
            	지각된 행동통제13
            	1.000
            	.553
            	
            	
            	.849
            	.541
          

          
            	⟶
            	지각된 행동통제14
            	1.519
            	.944
            	.121
            	12.533***
          

          
            	⟶
            	지각된 행동통제15
            	1.271
            	.705
            	.108
            	11.719***
          

          
            	⟶
            	지각된 행동통제18
            	.895
            	.524
            	.069
            	12.913***
          

          
            	⟶
            	지각된 행동통제19
            	1.009
            	.603
            	.089
            	11.292***
          

          
            	외모관리
의도
            	⟶
            	외모관리 의도01
            	1.000
            	.852
            	
            	
            	.937
            	.755
          

          
            	⟶
            	외모관리 의도02
            	1.140
            	.920
            	.035
            	32.567***
          

          
            	⟶
            	외모관리 의도03
            	1.101
            	.911
            	.034
            	31.993***
          

          
            	⟶
            	외모관리 의도04
            	.855
            	.519
            	.060
            	14.239***
          

          
            	⟶
            	외모관리 의도05
            	1.070
            	.811
            	.041
            	26.097***
          

          
            	헤어행동
            	⟶
            	헤어행동01
            	1.000
            	.651
            	
            	
            	.894
            	.517
          

          
            	⟶
            	헤어행동02
            	1.319
            	.748
            	.082
            	16.023***
          

          
            	⟶
            	헤어행동03
            	1.158
            	.596
            	.085
            	13.579***
          

          
            	⟶
            	헤어행동04
            	1.110
            	.678
            	.072
            	15.435***
          

          
            	헤어행동05
            	1.125
            	.678
            	.078
            	14.483***
          

          
            	⟶
            	헤어행동06
            	1.095
            	.617
            	.078
            	14.072***
          

          
            	헤어행동07
            	1.111
            	.580
            	.088
            	12.572***
          

          
            	⟶
            	헤어행동08
            	1.553
            	.812
            	.094
            	16.590***
          

          
            	메이크업
행동
            	⟶
            	메이크업행동09
            	1.000
            	.732
            	
            	
            	.892
            	.510
          

          
            	⟶
            	메이크업행동10
            	1.024
            	.794
            	.053
            	19.301***
          

          
            	메이크업행동11
            	1.208
            	.764
            	.064
            	18.819***
          

          
            	⟶
            	메이크업행동12
            	1.080
            	.793
            	.055
            	19.709***
          

          
            	메이크업행동13
            	1.151
            	.789
            	.066
            	17.538***
          

          
            	⟶
            	메이크업행동14
            	.952
            	.685
            	.057
            	16.812***
          

          
            	⟶
            	메이크업행동15
            	.852
            	.622
            	.055
            	15.375***
          

          
            	⟶
            	메이크업행동16
            	.848
            	.622
            	.055
            	15.405***
          

          
            	의복행동
            	⟶
            	의복행동18
            	1.000
            	.729
            	
            	
            	.910
            	.590
          

          
            	의복행동19
            	.938
            	.769
            	.042
            	22.373***
          

          
            	⟶
            	의복행동20
            	.742
            	.726
            	.041
            	17.917***
          

          
            	의복행동21
            	.855
            	.784
            	.044
            	19.219***
          

          
            	⟶
            	의복행동22
            	.937
            	.713
            	.053
            	17.573***
          

          
            	의복행동23
            	.968
            	.808
            	.048
            	20.003***
          

          
            	⟶
            	의복행동24
            	.686
            	.709
            	.040
            	17.139***
          

          
            	Fit Statistics : CMIN=1344.257, p=.000, RMR=.040, GFI=.918, AGFI=.900, NFI=.936, CFI=.975, RMSEA=.030
          

        

        
          
            ***p<.001
          

        

        

      

      
        6.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외모관리 의도 간의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증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요인들 사이의 판별타당성 충족 정도와 요인 간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과 같다. 분석을 위해 각 요인에 속하는 정제된 항목들의 평균치를 요인별 기준수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의 하위요인별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외모관리 의도와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외모관리 행동의 하위요인별 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과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또한 각 요인별 평균분산추출값(AVE)이 상관관계의 제곱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이충기 외, 2017). 분석 결과, 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값(AVE)이 각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5>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외모관리 의도, 외모관리 행동 간의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증 결과
          
          

        

        
          
            
              	no
              	구분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
              	외모
관리
의도
              	외모관리행동
            

            
              	1
              	2
              	3
              	4
              	5
              	6
              	7
            

          
          
            	1
            	태도
            	.774
            	-
            	-
            	-
            	-
            	-
            	-
          

          
            	2
            	주관적 규범
            	.668***
            	.845
            	-
            	-
            	-
            	-
            	-
          

          
            	3
            	지각된 행동통제
            	.502***
            	.425***
            	.541
            	-
            	-
            	-
            	-
          

          
            	4
            	외모관리 의도
            	.658***
            	.520***
            	.422***
            	.755
            	-
            	-
            	-
          

          
            	5
            	헤어행동
            	.327***
            	.237***
            	.352***
            	.346***
            	.517
            	-
            	-
          

          
            	6
            	메이크업행동
            	.432***
            	.290***
            	.305***
            	.419***
            	.444***
            	.510
            	-
          

          
            	7
            	의복행동
            	.467***
            	.359***
            	.349***
            	.461***
            	.400***
            	.564***
            	.590
          

          
            	평균(M)
            	3.80
            	3.93
            	3.32
            	3.90
            	3.08
            	3.43
            	3.51
          

          
            	표준편차(SD)
            	.590
            	.586
            	.638
            	.622
            	.773
            	.830
            	.748
          

        

        
          
            주) 대각선 진한 부분은 AVE값임.
          

          
            ***p<.001
          

        

        

      

      
        7.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모형의 적합성 평가는 공분산 구조모형이 연구문제나 연구가설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measures : χ2, GFI, AGFI, RMSR),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measures : NNFI, NFI, Delta 2),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measures : PGFI, PNFI, AIC)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 중 χ2=1449.675(p=0.000), RMR=0.053, GFI=0.911, AGFI=0.893, NFI=0.931, CFI=0.970, RMSEA=0.032로 분석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기준의 적합지수가 이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통계치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Bollen & Long, 1993). 이에 따라 다른 적합지수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인 분산에서 구조모형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한 지표인 TLI(Tucker-lewis Index)이 0.90 이상이면 적합하며, 표본 수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NFI 값을 조정한 값인 Delta 2 IFI가 0.90 이상이면 적합하다. 최근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지수로 표본과 기초모형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지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TLI=0.966, Delta 2 IFI는=0.971로 나타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에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표 6>은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그림 3]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계획된 행동 선행요인 중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는 외모관리 의도에, 외모관리 의도는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긍정적 일수록 외모관리 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외모관리 주관적 규범은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관리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CMIN
              	p
              	RMR
              	GFI
              	AGFI
              	NFI
              	CFI
              	TLI
              	IFI
              	RMSEA
            

          
          
            	적합도
            	1449.675
            	.000
            	.053
            	.911
            	.893
            	.931
            	.970
            	.966
            	.971
            	.032
          

          
            	기준
            	-
            	-
            	≤ .08
            	≥ .90
            	≥ .90
            	≥ .90
            	≥ .90
            	≥ .90
            	≥ .90
            	≤ .08
          

          
            	판정
            	-
            	-
            	적합
            	적합
            	양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그림 3] 
				
          

          
            구조모형에 대한 경로계수치(표준화)
          
          

          

        

      

      
        8.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태도가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태도의 경로계수가 0.641, C.R값이 9.771(p<.001)로, 외모관리 의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지각된 행동통제의 경로계수가 0.079, C.R값이 2.062(p<.05)로, 외모관리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관적 규범이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주관적 규범의 경로계수가 0.031, C.R값이 0.587(p>.05)로, 외모관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외모관리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태도
            	⟶
            	외모관리 의도
            	.674
            	.641
            	.069
            	9.771***
          

          
            	주관적 규범
            	⟶
            	외모관리 의도
            	.032
            	.031
            	.054
            	.587
          

          
            	지각된 행동통제
            	⟶
            	외모관리 의도
            	.091
            	.079
            	.044
            	2.062*
          

        

        
          
            *p<.05, ***p<.001
          

        

        

        이러한 결과는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 중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즉, 태도는 행동 직전변인인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주며 사회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이라고 주장하는 연구결과(허태균 외, 2004)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태도가 재방문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박경아(2016)의 연구, 태도가 체중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김은주(2013)의 연구, 그리고 성형수에 대한 태도가 성형수술 행위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우형진(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외모관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관리를 위한 비용, 시간, 의지, 선택 같은 비동기적 요소들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며 시간, 비용, 기술 등의 기회나 자원이 많다고 인지할 때 외모관리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메트로 섹슈얼 소비행동이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남수정(2010)의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으나 지각된 행위통제가 체중조절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은주(2013)의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jzen(1991)이 상황, 개인차, 해당 행동에 따라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주장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연령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이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중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선행변인은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영향력은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 의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관리태도, 피부관리규범, 피부지각된 행동통제 중 피부행동 의도에 미치는 변수 중 규범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이지영(2012)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주변인이나 준거집단을 의식하고 그 시대의 미의식이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순응하기 위해 외모관리행동 의도가 생겼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주변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며 외모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외모관리행동을 자신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며 그로 인한 만족감으로 외모관리 의도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외모관리 의도가 외모관리행동(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외모관리 의도가 헤어 행동, 메이크업 행동, 의복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와 같다. 먼저 외모관리 의도가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외모관리 의도의 경로계수가 0.395, C.R값이 8.885(p<.001)로, 헤어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 의도가 메이크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외모관리 의도의 경로계수가 0.469, C.R값이 10.900(p<.001)로, 메이크업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관리 의도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외모관리 의도의 경로계수가 0.521, C.R값이 11.976(p<.001)으로, 의복행동에서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외모관리 의도가 외모관리행동(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화
              	표준화
              	S.E
              	C.R.
            

          
          
            	외모관리 의도
            	⟶
            	헤어행동
            	.417
            	.395
            	.047
            	8.885***
          

          
            	외모관리 의도
            	⟶
            	메이크업행동
            	.646
            	.469
            	.059
            	10.900***
          

          
            	외모관리 의도
            	⟶
            	의복행동
            	.758
            	.521
            	.063
            	11.976***
          

        

        
          
            ***p<.001
          

        

        

        이러한 결과는 외모관리 의도가 외모관리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 변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관리행동 중 한 유형인 피부행동에 피부관리의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지영(2012)의 결과, 행동 의도가 메트로 섹슈얼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남수정(2010)의 결과, 그리고 의도는 외모관리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기현(201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외모관리 의도는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계획된 행동이론의 체계적인 구조모형은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정보 또는 기술적 특성에 따라 각 행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의복행동은 의식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 요소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이므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메이크업은 예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이크업행동은 가장 일상적인 외모관리라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일상적 범위에서 스스로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헤어행동에 비하여 더 많은 영향력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헤어행동은 메이크업행동이나 의복행동에 비하여 제품이나 기기에 대한 정보, 사용기술에 대한 한계로 셀프 헤어스타일링이 쉽지 않기 때문에(박경아, 2016)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20대~5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모형(TPB)을 적용하여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이 외모관리 의도와 외모관리행동(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의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은 3개 요인, 즉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외모관리에 대한 주관적 규범, 외모관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로 구분되었으며 외모관리 의도는 단일요인으로, 외모관리행동은 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요인과 외모관리 의도는 대부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의 하위요인인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외모관리 의도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p<.001), 외모관리 의도는 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행동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p<.001).

      셋째, 외모관리에 대한 계획된 행동의 하위요인 중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p<.001)와 지각된 행동통제(p<.05)는 외모관리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는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모관리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외모관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로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는 행동 직전변인인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주며 사회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외모관리 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모관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모관리행동의 비용, 시간, 의지, 선택과 같은 비동기적 요소들이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며 외모관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긍정적일수록 외모관리 의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외모관리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외모관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주관적 규범이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정에서 주관적 규범 즉,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외모관리 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모관리 의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선행변인은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외모관리행동을 하기 전에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형성되어 외모관리 의도가 발현되고, 이러한 의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이 외모관리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사회문화적인 특성 변화로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외모관리를 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외모 관련 산업의 기획과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주변인들에게서 요구되어지는 행동이나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차별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성별에 따른 비교 연구와 다른 측면의 외모관리행동을 포함한 비교 연구도 의미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앞으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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